제 5과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매우 의가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 주고 한번도 싸우는 일이 없이 사이좋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제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따로 살면서도 형제는 늘 오고 가며 정을 나누곤 했어요.

봄이 되자 형제는 부지런히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새싹이 돋는 봄이 가고 뜨거운 여름이 왔어요.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하는 동안 어느 덧 가을이 되었어요.  두 형제는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어요.

형제는 부지런히 벼를 거두어 볏단을 쌓으면서 서로 비교해 보았어요.
“하하, 아주 똑 같네.”
“그렇군요, 형님.”
형제가 쌓아 놓은 볏단은 정말 크기가 똑같았어요.  

그날 밤, 형은 혼자 곰곰 생각했습니다.  
‘아우는 살림을 새로 시작했으니 돈이 더 많이 들어 갈거야.  아무래도 내 볏단을 몰래 조금 옮겨 놓아야겠다.’  형님은 밤중에 나가 볏단을 조금 덜어다가 아우의 볏단 위에 쌓아 놓고 흐뭇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형님은 식구도 많은데 돈이 들어가는 곳도 많을거야.  내 벼를 좀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동생은 밤중이 되자 몰래 집을 나섰어요.  자기의 볏단을 좀 들어다가 형님 볏단 위에 쌓아 놓고 기분좋게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 논에 나온 형제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볏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왜 내 볏단이 그대로 있지?’
‘거, 참, 이상도 하지.  분명히 어제 밤에는 아우 볏단이 더 컸는데…’

하여튼 그날 밤 또 두 형제는 밖으로 나갔어요.  볏단을 지게에 지고 걸어 가는데 앞에서 뚜벅뚜벅 갈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형제는 너무 놀라 숨을 죽이고 멈추어 섰어요.  그 때 마침 구름 속에 가려 있던 달님이 환하게 웃으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 아우야! 너였구나!”
“형님!  형님이셨군요!”
형제는 지게를 진 채로 서로 얼싸 앉았어요.
달님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비춰 주었어요.  그 후로도 의 좋은 형제는 서로 도우며 더욱 행복하게 살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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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공부

1.단어의 뜻을 찾아 (    ) 안에 번호를 써 넣으세요.
1. 의 좋은 형제			(	) property, possession
2. 사이좋게				(	) diligently
3. 재산					(	) compare
4. 부지런히				(	) harvest	
5. 수확					(	) rice planting
6. 비교해 보다			(	) weeding in the field
7. 모내기				(	) brothers with close relationship
8. 김매기				(	) in harmony, in a friendly way
9. 흐뭇해서				(	) with satisfaction
10. 지게					(	) embrace, hug
11. 발자국				(	) meditate, think deeply
12. 얼싸안았어요			(	) Korean A-frame
13.    곰곰 생각했어요		(	) foot print
14. 분명히				(	) clearly, absolutely




2.줄거리를 생각해 보고 답을 적어 보세요.

1. 형은 왜 몰래 아우네로 볏단을 날라 놓았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아우가 몰래 형님네 논에 볏단을 옮겨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아우가 날마다 볏단을 옮겨 놓아도 아침이면 볏단이 줄어 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형제는 볏단이 줄어 들지 않고 똑 같았던 이유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여러분이 형이라면 또는 아우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야기의 순서를 찾아 봅시다.

(                   )  봄이 되자 형제는 부지런히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                     )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하는 동안 어느 덧 가을이 되었어요.

(             ) 형제는 부지런히 벼를 거두어 볏단을 쌓으면서 서로 비교해 보았어요.

(                      ) 그 때 마침 구름 속에 가려 있던 달님이 환하게 웃으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                     ) 새싹이 돋는 봄이 가고 뜨거운 여름이 왔어요.  

(                  ) 두 형제는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어요.

(                     )  그 때 마침 구름 속에 가려 있던 달님이 환하게 웃으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                     )  형제는 너무 놀라 숨을 죽이고 멈추어 섰어요.  

(                    )  형제는 지게를 진 채로 서로 얼싸 안았어요.

(                   ) 그 후로도 의 좋은 형제는 서로 도우며 더욱 행복하게 살았대요.

(                  )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제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4. 다음 질문의 뜻을 잘 생각해 보고 밑줄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1. ‘의 좋은 형제’란 어떤 형제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곰곰 생각했다’ 란 무슨 뜻 일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림을 보고 단어를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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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야기 요약                            이름:
	이야기의 처음
	중간
	나중

	








	
	

	










	
	



얼음 이야기   					이름: 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

물은 왜 표면부터 얼까요?

물은 항상 표면부터 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물이 밑바닥부터 얼어 올라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들이 모두 멸종하지는 않았을까요? 물의 독특한 성질 중 하나는 물의 온도가 4도일때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질 때문에 호수나 강물이 얼 때에는 표면부터 업니다. 즉, 호수나 강물의 표면은 얼어도 밑바닥은 4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물고기나 기타 수중 생물이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밀도는 100도에서 cm³당 0.958g인데, 물도 다른 물질과 같이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나 4도 이하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온도가 4도보다 낮아지면, 물의 밀도가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작아집니다. 그리고 물이 액체에서 고체(얼음)로 바뀌는 0도에서는 밀도가 급격히 줄어 부피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져서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즉, 겨울이 되어 호수 표면의 온도가 내려가면, 차가워진 물은 무거워지기 때문에 호수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의 온도가 4도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호수 표면의 온도가 4도보다 더 내려가면, 오히려 가벼워져서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온이 0도이하로 떨어지면, 우선 호수의 표면이 얼게 되고 그 얼음 밑은 액체 상태인 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얼음이 두꺼워질수록 단열 효과가 커지므로, 호수 밑바닥까지 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호수 바닥에서는 물고기들이 얼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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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은 몇도일 때 부피가 가장 클까요?


2.  얼음은 호수 표면에서부터 얼까요?  바닥부터 얼까요?



3. 얼음이 물보다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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